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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추홀구, 2026년 청년 맞춤형 정책 본격 추진...주거부터 

일자리까지 전방위 지원   

인천 미추홀구(구청장 이영훈)가 2026년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 안정부터 일자리, 

복지·문화, 정책 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

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.

미추홀구의 청년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,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스스로 

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‘삶의 기반’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.

먼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‘청년 월세 지원사업’을 운영한다. 1

인당 월 20만 원씩,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

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. ‘자

격증 응시료 지원사업’을 통해 1인당 1회 연 최대 10만 원까지 자격증 응시료

를 지원하고, ‘청년 면접 수당 지원사업’으로 1회 5만 원, 최대 10만 원의 면

접 수당을 지급한다. 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도전하고, 구직 

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.

또한,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함께 만든다. ‘청년정책 네트

워크 지원사업’을 운영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

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며, ‘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’을 통해 팀당 100만 



원을 지원해 지역 내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 활동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.

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. ‘청

년 창업 특화 거리 조성 사업’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과 임차료의 50%를 지

원하며, ‘K-콘텐츠 청년 창업 지원사업’을 통해 사무공간과 공공요금을 무상

으로 제공하는 등 창업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. 

특히 공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언(컨설팅)과 상담(멘토링)을 병행해 청년 창업

가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구 관계자는 “청년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”라며, “청년의 삶 

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

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